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모 승천 대축일 ┃ 2020. 8. 15.(가해) 제2227호

『성모 승천』, 게르치노, 1650년,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



  성모 승천 교리는 1854년에 반포된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교의의 영향으로 1950년 교황 비오 12세 때 

선포된 교리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은

총을 충만히 받은 분’이심을 드러내는 성모 승천 교리는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느님 곁으로 오르셨다는 것’(蒙召昇天)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 위에

서 그러셨을까요?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십자가여서가 아닐까요. 예

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받아지고 또 그 위에서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십자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그 깨끗한 몸이 

그냥 썩어 버려지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믿

음을 보시고 하늘에 불러올리심으로 보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종과 믿음일까요? 처녀의 몸으로

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천상적 임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

데도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한 순종입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장차 누리게 될 구

원, 그 구원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며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

어가기 위한 최상의 준비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

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귀

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

야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일생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무엇

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축복의 시간으로 깨닫게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② 성모 승천 대축일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

 교구 사무처장 |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오늘의 말씀



   대축일 미사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야 미사

•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

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 1역대 15,3-4.15-16;16,1-2 ]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제2독서 [1코린 15,54ㄴ-57]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영성체송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묵주 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 11:00~16: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내용: 성시간(성체현시), 묵주 100단, 미사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문의: (010)9045-019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8.31~9.2 / 9.8~11 / 9.13~15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10)6351-4182

행사 | 모임

가톨릭여성교육관 40주년 갤러리 

오픈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화가 ‘이현희 베로니카’ 소품전

일시: 8.24(월)~9.4(금)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문의: 254-6115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음악원 제32기 모집

개강: 9.5(토) 10:00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380차: 9.25(금)~27(일)

381차: 10.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신구약 성경 강의와 마음에 말씀담기

접수: 8.15(일),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구약: 창세, 탈출, 레위, 민수, 신명

신약: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구약반: 화(밤), 목(낮) / 신약반: 수(낮)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010)2512-4627

채용 | 안내

한국SOS어린이마을(법) 

동촌성모유치원 원장 채용

자격: 원장 자격 소지자(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국SOS어린이마을, 984-6928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요양보호사 채용

2018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2020년 8월 15일   박성규 엘리지오


